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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솔질과 구취감소보조용품제가 구취감소효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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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Auxiliary Goods and Tooth Brushing for the Reduction of 
Oral Malodor

Hye-Seaung Oh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ahm Yook Health College, Dongdaemungu, Seoul City, 29-1,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ee the effect of dental auxiliary product groups being used in case of not being able to
brush teeth. This study was executed for 70 students in the Dept. of Dental Hygiene of S Health College, and it was divided into the
group which used brushing teeth, the one which used only dental auxiliary products, the one which did onion juice gargle, etc, and
measured the effect on the reduction of oral malodor.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below. 1) After onion juice
gargle, in the experimental group A which brushed teeth, it showed lasting decrease of oral malodor until 20 min since the
experiment, and after 30 min, the degree of oral malodor started to increase again. 2) After onion juice gargle, the result of the
experimental group B which took only supplementary products such as garglin, chewing gum, intaking green tea with roasted rice
& brushing a tongue and so on, was as follows. First, in case of experimental group BG which used garglin, until 30 min has
passed since the experiment, it showed the lasting reduction of oral malodor as the same trend with the experimental group BG.
Second, in chewing gum (experimental group BC), intaking green tea with roasted rice (experimental group BT), and brushing a
tongue (experimental group BO), continuous reduction of oral malodor was shown until 10 minutes has passed since the
experiment, but, after 20 minutes, we could see the degree of oral malodor started to increase again. 3) After onion juice gargle, in
the experimental group C which only the degree of oral malodor was measured with the passage of time, neither brushing teeth nor
using auxiliary goods, until 30 min since the experiment, it showed the similar trend of the reduction of oral malodor with other
experimental groups, but, it showed high degree of oral malodor, as compared with other experimental groups 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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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구취란 입을 통하여 나오는 호기의 냄새다. 그러나 일반적으

로 호기의 냄새 중에서도 타인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냄새를 말한다1).

이러한 구취의 원인은 크게 구강 내 원인, 구강 외 원인, 정

신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구강내 원인은 구취 원

인의 80-90%정도를 차지하며 구강 내 원인으로 야기되는 구취

는 혀의 배면과 치주조직에서 세균의 대사, 치주질환, 적어진

타액흐름, 부적절한 수복물, 식편압입, 구강암종 등이 있다2-7).

구취의 원인으로는 호흡기계질환, 신경학적인 그리고 위장관

계질환 기타의 다양한 질환 특정 약물의 사용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중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는 세균의 대사는 혐기성

세균이 황을 포함하는 아미노산을 분해함으로써 hydrogen

sulfide와 methyl mercaptan이라 불리는 휘발성 황 화합물(Volatile

Sulfer Compound)를 생성하기 때문이다8-10).

구취를 일으키는 세균의 양과 이용할 수 있는 단백질과 아

미노산을 줄이는 방법에는 화학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이

있으며, 화학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chlorhexidine, cethylpyridium

chloride, triclosan, two-phase oil-water, zinc lactate등이 함유되

어 있는 구강 양치액이나 세치제의 사용이 구취감소효과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1-13)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혀 긁겅이의

사용, 치간부의 청결과 잇솔질에 의한 구강환경의 개선과 치면

세마, 치근면 활택술을 포함한 전문적인 치주치료 등이 보고되

었다. 이 중 올바른 잇솔질에 의한 치면세균막관리와 혀 긁겅

이 사용과 같은 구강환경관리는 물리적인 구취제거방법으로 구

취치료 및 예방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14,15).

현대인으로서 구취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

다. 이처럼 구취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

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구취감소보조용품

제들이 추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구취제거의 가장 기본

적인 방법으로 잇솔질을 시행치 못할 경우 이를 대처하기 위하

여 껌이나 사탕, 커피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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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취에 대한 인지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는 쉬운 예

로 대부분의 치과에서 구취클리닉을 따로 분류해 놓음으로서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구취감소를 위하여 잇솔질을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얼만

큼 중요한 것인가를 인지하고자 하며, 구취감소를 위하여 잇솔

질과 보조용품으로 가그린, 껌, 녹차섭취, 혀솔질을 사용하여

각각의 구취감소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S보건대학 치위생과 재학생 중 인후부 질환이나 전신질환이

없으며 다발성 치아우식증 이나 치주질환이 없는 비교적 구강

상태가 양호한 20세에서 22세의 치위생과 여학생 70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1) 실험군 분류

2. 연구방법

70명의 연구 대상자에게 구취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음

식의 섭취를 실험 1시간 전부터 제한한 상태에서 인위적인 구

취발생을 위하여 양파 즙 희석액 (2%용액, 10 ml)으로 30초

간 가글을 하도록 하였으며, 구취측정 시간동안 구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음식을 제한하였다.

1) 실험군 A

① 양파 즙 가글 전에 구취도를 먼저 측정하였다.

② 양파 즙 희석 액 가글을 30초간 실시한 후 구취도를 측

정하였다.

③ 구취감소기능치약을 이용하여 잇솔질 (2분)을 시행하였다.

④ 실험 5분, 10분, 20분 및 30분경과 후 구취도를 측정하

였다.

2) 실험군 B

① 양파 즙 가글 전에 구취도를 먼저 측정하였다.

② 양파 즙 희석 액 가글을 30초간 실시한 후 구취도를 측

정하였다.

③ 각각의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였다.

가글용액 사용 군(BG)에서는 동일한 가그린 용액 10 ml씩

1분간 가글 후에 뱉어내도록 한 후에 입을 다물고 있도록 하

였다. 혀솔질 군(BO)에서는 혀 긁겅이를 가지고 5번씩 혀를

닦은 후에 물 (10 ml)로 입안을 헹구어 내도록 하였다. 껌

저작 군(BC)에서는 양파 즙 희석 액 가글 후에 나누어준 껌

을 3분 정도 씹도록 하였다. 현미녹차 섭취 군(BT)에서는 양

파 즙 희석 액 가글 후에 종이컵에 같은 양의 물에 녹차티백

을 띄운 후에 바로 마시도록 하였다.

3) 실험군 C

① 양파 즙 가글 전 구취도를 먼저 측정하였다.

② 양파 즙 희석 액 가글을 30초간 실시하였다.

③ 잇솔질이나 구취감소보조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경과

시간에 따른 구취도만을 측정하였다.

각 실험군 A, B, C, 는 실험 전, 양파 즙 가글 직 후, 5

분, 10분, 20분, 30분 간격으로 휘발성 황 화합물의 농도를 3

회 반복 측정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책정하였다. 구취측정을

위해서 Halimeter (interscan corporation)로 알려진 휴대용

황 검사기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대상자마다 각 3회씩 반복 측

정하였다. Halimeter의 수치가 +0 -10 ppb 사이에 위치하도록

한 후에 영점조정을 하였다. Halimeter의 외부 연결선에 5 cm

정도의 빨대를 꽂은 후에 입에 물도록 한다. 이 때 바람을 불

어넣거나 공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시켜 기기의 최고치가

나올 때 까지 약 20초정도 숨을 참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

실험군 A(양파 즙 가글 후 잇솔질)와 실험군 B(양파 즙 가

글 후 구취감소보조용품의 사용)의 구취감소효과 비교를 위하

여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Excel에 코딩 작업 후에 컴퓨터 통계 프로그

램 SPSS 12.0을 이용하여 시행하였으며 유의성 검정에 사용

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결 과

1. 실험군 A(양파 즙 가글 후 잇솔질)와 실험군 BG(양파 즙

가글 후 가그린 사용)의 경과시간에 따른 구취도

실험군 A(양파 즙 가글 후 잇솔질)와 실험군 BG(양파 즙

가글 후 가그린 사용)의 비교는 잇솔질을 한 실험군 A와 잇

솔질을 하지 않고 가그린만을 사용한 실험군 BG의 구취감소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실험군 A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 전 평균값 62.1 ppb

에서 양파 즙 가글 직 후 414.0 ppb로 증가되었으며, 실험 5

분 경과 131.7 ppb, 실험 10분 경과 113.3 ppb, 실험 20분

실험군  분류방법

실험군 A 양파 즙 가글 후 구취감소효과가 있는 치약(페리오)을
사용하여 잇솔질 시행 후 구취도 측정 

실험군 B 양파 즙 가글 후 잇솔질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
취감소보조용품만을 사용하여 구취도를 사용함. 사용한
구취감소보조용품은 가그린(동아제약), 껌(생 후라보노),
혀 긁겅이(E-clean), 현미녹차(동서) 

실험군 C 양파 즙 가글만을 시행한 상태에서 잇솔질이나 구취감
소보조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시간변화에 따른 구
취도만을 측정함

Fig. 1. Group A(after onion juice gargle which brushed teeth) and
Group BG(after onion juice gargle which used garg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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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99.4 ppb로 구취도가 지속적으로 감소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잇솔질 30분 경과부터는 106.6 ppb로 다시 구취도가

증가되었다.

실험군 BG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 전 평균값이 57.4 ppb

에서 양파 즙 가글 직 후 417.1 ppb로 증가하였으며, 실험 5

분 경과 131.0 ppb, 실험 10분 경과 107.7 ppb, 실험 20분

경과 90.6 ppb, 실험 30분 경과까지 78.0 ppb로 지속적인 구

취감소를 보였다(Fig. 1).

실험군 A와 실험군 BG 의 경과시간에 따른 구취도의 변화

는 실험 30분 경과부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2. 실험군 A(양파 즙 가글 후 잇솔질)와 실험군 BC(양파 즙

가글 후 껌 저작)의 경과시간에 따른 구취도

실험군 A(양파 즙 가글 후 잇솔질)와 실험군 BC(양파 즙

가글 후 껌 저작)의 비교는 잇솔질을 한 실험군 A와 잇솔질

을 하지않고 껌 저작만을 한 실험군 BC의 구취감소효과를 비

교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실험군 BC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 전 평균값이 54.4 ppb

에서 양파 즙 가글 직 후 420.2 ppb로 증가하였으며, 실험 5

분 경과 125.1 ppb, 실험 10분 경과 101.0 ppb로 지속적인

구취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실험 20분 경과부터 133.3 ppb, 실

험 30분 경과에는 149.4 ppb로 구취도가 다시 증가하였다

(Fig. 2). 

실험군 A와 실험군 BC 의 경과시간에 따른 구취도의 변화

는 실험 20분 경과부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3. 실험군 A(양파 즙 가글 후 잇솔질)와 실험군 BT(양파 즙

가글 후 현미녹차섭취)의 경과시간에 따른 구취도

실험군 A(양파 즙 가글 후 잇솔질)와 실험군 BT(양파 즙

가글 후 현미녹차섭취)의 비교는 잇솔질을 한 실험군 A와 잇

솔질을 하지않고 현미녹차섭취만을 한 실험군 BT의 구취감소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실험군 BT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 전 평균값이 52.9 ppb

에서 양파 즙 가글 직 후 399.0 ppb로 증가하였으며, 실험 5분

경과 116.3 ppb, 실험 10분 경과 96.6 ppb로 구취도가 감소하

였다. 그러나 실험 20분 경과 128.9 ppb, 실험 30분 경과에는

145.4 ppb로 구취도가 다시 증가하였다 (Fig. 3). 

실험군 A와 실험군 BT의 경과시간에 따른 구취도는 실험

20분 경과부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4. 실험군 A(양파 즙 가글 후 잇솔질)와 실험군 BO(양파

즙 가글 후 혀솔질)의 경과시간에 따른 구취도 

실험군 A(양파 즙 가글 후 잇솔질)와 실험군 BO(양파 즙

가글 후 혀솔질)의 비교는 잇솔질을 한 실험군 A와 잇솔질을

하지 않고 현미녹차 섭취만을 한 실험군 BO의 구취감소효과

를 비교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실험군 BO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 전 평균값이 57.7 ppb

에서 양파 즙 가글 직 후 473.7 ppb로 증가하였으며, 실험 5

분 경과 118.6 ppb, 실험 10분 경과까지 96.7 ppb로 지속적인

구취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실험 20분 경과 110.1, 실험 30분

경과에는 119.6 ppb로 구취도가 다시 증가하였다 (Fig. 4).

실험군 A와 실험군 BO의 경과시간에 따른 구취도의 변화

는 실험 전에서 실험 30분 경과까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05).

5. 실험군 C (양파 즙 가글)의 경과시간에 따른 구취도 

실험군 C는 잇솔질이나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

에서 경과시간에 따른 구취감소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행하

였다. 실험군 C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 전 평균값 55.4 ppb에서 양파 즙 가글 직 후 411.7 ppb로

증가되었으며, 실험 5분 경과 353.0ppb, 실험 10분 경과 298.1 ppb,

실험 20분 경과 261.0 ppb, 실험 30분 경과까지 226.3 ppb로

구취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Fig. 5). 

고 찰

건강의 개념이 사회생활개념으로 변화되고 구강건강에 대한

Fig. 2. Group A(after onion juice gargle which brushed teeth) and
Group BC(after onion juice gargle which in chewing gum)

Fig. 3. Group A(after onion juice gargle which brushed teeth) and
Group BT(after onion juice gargle which intacked green tea with)

Fig. 4. Group A(after onion juice gargle which brushed teeth) and
Group BO(after onion juice gargle which brushing a t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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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증대되면서, 구강병의 예방과 치료 및 상실기능 재활뿐

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는 구취의 예방과 제거에 대

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소득이 향상

되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사회생활의 장애요인인 구취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은 마늘이나 김치같이 냄새가 강한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구취의 예방과 제거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6).

구취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지만, 80-90%정도는 구

강내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되며, 구강 내에서 hydrogen sulfide

(H2S), methyl mercaptan(CH3SH), dimethyl sulfide (CH3SCH3)

로 대표되는 휘발성 황하합물(Volatile Sulphur Compounds: VSC)

이 구취의 주된 원인물질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본 연구에서는 구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Halimater

를 사용하였는데, Halimater의 경우 호기 속의 황화물을 측정

하는 기계로 다른 구취 측정기구에 비하여 사용이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Halimater의 경우 황

화합물 이외의 간섭화합물에도 반응을 보인다는 한계점이 있으

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험군 A는 양파 즙 가글 후 잇솔질을 시행한 실험군이다.

양파 즙 가글 직 후 구취도가 증가하였으나 실험 20분까지

구취도는 감소하였다. 하지만 실험 30분경과 부터는 다시 구취

도가 증가하였다. 양파 즙 가글 후에 잇솔질을 시행할 경우

구강안의 치태 및 음식물잔사 등이 잇솔질의 물리적 효과에

의해서 제거됨으로 구취가 실험 20분 경과까지 감소함을 보였

으나 실험 30분 경과부터 구취도가 다시 증가하였다. 이는 잇

솔질 시 감소되었던 구강 내 세균의 재활성화와 치약의 방향

효과 감소, 구강 내 치태의 재형성으로 인하여 구취가 다시

증가되었을 것이라 본다. 잇솔질을 이용하여 구취감소효과를

알아보는 연구17)에 의하면 잇솔질 후 5분, 10분에 따른 황 화

합물농도를 측정하여 잇솔질 직 후부터 잇솔질 후 5분까지 구취

도가 감소되다가 실험 10분 후에는 다시 증가된다고 하였다17).

또한 잇솔질과 구취감소효과의 연구18)에 의하면 잇솔질 직 후

에 구취도가 가장 많이 감소하지만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휘발성 황 화합물의 총량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잇솔질과

구취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본 실험 결과도 같은 결과를 도

출하였다.

실험군 BG (양파 즙 가글 후 가그린의 사용)는 실험 30분

경과까지 지속적으로 구취가 감소되었다. 본 연구는 가글을 사

용하여 구강내의 휘발성 황 화합물의 농도변화를 측정한 길19)

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실험군 BC (양파 즙 가글 후 껌 저작)는 실험 20분까지

지속적으로 구취도가 감소되었으나 실험 20분이 지나면서부터

는 구취가 다시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길19)의 연구에서 나타

난 껌 저작군의 경우 10분간 Methyl Mercaptan 농도감소효

과를 보여준 연구 결과와 같았다. 

실험군 BT (양파 즙 가글 후 현미녹차섭취)와 실험군 BO

(양파 즙 가글 후 혀솔질)는 실험 20분 까지 지속적으로 구취

도가 감소하였으나 실험 20분이 지나면서부터는 다시 구취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잇솔질과 혀솔질의 구취감소

효과는 잇솔질과 혀솔질을 병행 했을때 구취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양 등17)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잇솔질과 혀솔질을

동시에 사용하면 잇솔질 시 치면에 붙어있던 치태제거와 함께

구취원인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혀 후방부 설태 제거로 구취

가 감소되나 혀솔질만 시행했을 경우 치아 표면에 부착된

plaque나 음식물잔사 등이 제거되지 못함으로 단지 실험 10분

경과까지 구취감소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잇솔질과 보조용품을 함께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구취감

소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잇솔질 시행의 어려움이

있다면, 본 실험에서 사용한 껌 저작, 현미녹차섭취, 혀솔질

중에서 가그린의 사용이 실험 30분 경과까지 지속적인 구취감

소효과가 있었던 결과로 보아 가그린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이었다. 하지만 구취감소용품 중의 하나인 가그린이 껌

저작, 현미녹차 섭취 및 혀솔질과 비교해 볼 때 지속적인 구

취감소효과가 있었으나 비용적인 측면, 구강전용용품인지의 적

절성 여부 및 추후 개선가능성과 같은 평가적인 항목이 추가

되어 보다 정확한 구취감소보조용품의 장단점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현재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S보건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위적인 구취를 발생시킨 후 실험 전, 양파

즙 가글 직 후, 실험 5분, 실험 10분, 실험 20분, 실험 30분경

과에 따른 구취도를 측정하였다. 실험대상을 잇솔질만 시행한

실험군 (실험군 A), 보조용품만 시행한 실험군 (실험군 B), 어

떤 보조용품도 사용치 않은 상태에서의 경과시간에 따른 구취

도를 측정한 실험군 (실험군 C)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보조용

품군을 가글액 사용군, 껌 저작군, 현미녹차 섭취군, 혀솔질군

등으로 나누어 잇솔질을 대처할 수 있는 최적의 구강보조용품

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1. 실험군 A와 실험군 BG 의 경과시간에 따른 구취도의 변화

는 실험 30분 경과부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2. 실험군 A와 실험군 BC 의 경과시간에 따른 구취도의

변화는 실험 20분 경과부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3. 실험군 A와 실험군 BT의 경과시간에 따른 구취도는 실

험 20분 경과부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4. 실험군 A와 실험군 BO의 경과시간에 따른 구취도의 변

화는 실험 전에서 실험 30분 경과까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05).

5. 실험군 C는 실험군 A, B,군에 비하여 아주 높은 수치를

보이며 실험 30분 경과까지 구취도가 감소하였다. 

Fig. 5. Group C(only after onion juice gar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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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실험 결과 잇솔질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가그린,

껌 저작, 현미녹차섭취, 혀 긁겅이 중에서 가그린의 사용이 구

취감소에 가장 효과적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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